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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veral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Korean children ages 0 to 8, and 

then explore specifically how children'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al levels are related to mothers' psychological states. 

This study was part of newly launched Boryung Baby Panel Study using web-based survey in 2011. The subjects were all 

mothers of 940 infants(0-2 years), 654 toddlers(3-5 years), and 484 school-age children(6-8 years) The mothers were asked to 

administer the web-based standardized developmental checklist for their child and fill out the questionnaires of psychological 

variables(life satisfaction, depression,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for SPSS 20.0 windows.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Infants(0 to 2) 

showed higher developmental level in cognition and fine motor skill domain compared to other domains. 2. Most toddlers(3 

to 5) showed normal development in the most domain such as gross motor skill, fine motor skill, language, letter, number, 

self-help behavior. 3.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domain, the ratio of risk or delay group were highest at both infant 

and toddler. 4. The 6-8 years old children that belong to risk group by the result of SDQ(emotion and behavior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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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also relatively high. 5. The relation of th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al level and the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reciprocal.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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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Key Words) : 영아(infant), 유아(toddler), 학령기 아동(school-age child), 사회정서 발달(socio-emotional development), 부모-

자녀 관계의 상호성(reciprocality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Ⅰ. 서 론

과거에 비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오늘날 우리의 양

육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 중에

서도 저출산 및 고령출산과 같은 출산 문화의 변화는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11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2010년(1.23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222개국 중 217위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자녀 수 감소에 따라 가족과 부모의 삶에서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자녀에

게 가능한 한 경제적, 정서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최근 

부모들의 자녀양육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Han, Lee, & Chin, 2009).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매체로 한 양육환경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도 오늘날 아동이 처한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족구조의 변화, 출산문화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곧 아동이 성

장하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의 변화는 아동

의 발달 속도 및 발달 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양육환경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 발달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발달에 적합한 중재 계획

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하다(육아정책연구소, 2010).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표집된 종단연구 데이터가 필요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

이 있었다. 최근 들어 영유아를 포함하여 아동의 발달특성 

및 실태에 관한 전국 규모의 연구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

지기 시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에서는 총 6,923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수준(빈곤층, 차상위, 차상위 이상) 및 지역(대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른 0~18세 아동 및 청소년의 연

령대별 발달 현황 및 복지, 양육환경 전반을 살펴보았다. 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2010)은 2008년 1

차년도 조사를 기점으로 만 1세 영아의 발달을 추적조사 하

였으며 현재 1,802명의 3차년도 조사와 함께 2010년 출생한 

1,000여명의 신생아 조사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

단(2006)에서 실시한 한국 영아발달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에서는 1-36개월 영아 2727명과 그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 

영아의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지표를 마련하고, 2차년도에 

1차년도의 1개월 영아 집단(450명)을 추적조사 하여 각 발달

영역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추출하여 발달 지체나 장애

를 예방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청소년연구원(2011)에서는 2010년을 기준

으로 전국의 초1, 초4, 중1학년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각 

코호트 2,200여명)을 대상으로 7년 간 아동 개인의 발달 및 

환경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을 구축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아동의 발달 

양상 및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대규

모 표본을 기초로 한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부터 취학 연령까지 포함하는 생애 초기의 발달에 대

하여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각 발달영역별로 아동

의 발달수준에 대한 지표를 제시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

한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대인관계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을 통하

여 서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양방향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De Mol & Buysse, 2008; Park & Chung, 2010). 

인간은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 행동, 정서에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Huston, 2002). 과거에는 부모-자녀 

관계를 일방적인 관점으로 보았는데, 이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Maccoby, 2003). 첫 번째 

관점은 부모의 양육이 자녀를 만드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인데, 부모만 능동적인 주체로 보고 자녀는 부모의 영향

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두 번째 관점은 자

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그것

이 관계의 한 주체로서 미치는 능동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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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연령, 성별, 기질과 같은 타고난 측면만을 강조하는 관

점이다(Russell & Russell, 1992).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의 양방향적 관점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자녀 관계를 복잡한 상호호혜적인 체계라고 

보고(Kuczynski, 2003),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부모와 자

녀의 동등한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Kuczynski, Harach, 

& Bernardini, 1999). 주체성(Agency)이란 Bandura(2001)

가 제시한 다면적인 구성개념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관계 경

험으로부터 의미를 찾아 해석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 아주 어린 아기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응해가고 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어머니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

는 능력을 타고나는 주체적인 존재이다(Music, 2011). 지금

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면 최근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 가정에서 자란 형제자매, 심지

어 쌍둥이도 이미 태내에서 부모로부터 동일한 물리적, 정서

적 환경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었다(Piontelli, 1992; Harris, 2009). 자녀의 기질과 

행동 특성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부모의 반응이 또다시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이다(Fearon et al., 2006; Neiderhiser & 

Lichtenstein, 2008). 연구결과들을 보면, 자녀는 부모의 모

니터링과 교육방식(Kerr & Stattin, 2003), 사회화 전략(Gru-

sec & Goodnow, 1994), 부모의 여러 가지 성격 측면들(Pal-

kovitz et al., 2003)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부모-자녀 관계의 이러한 양방향적 특성은 

장기간의 친밀한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Kuczynski & Parkin, 2006). 부모와 자녀는 분리된 개인

이 아니며, 일생 동안 상호의존적인 장기적 관계를 통하여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호작용하

지 않을 수 없는” 관계이다(Watzlawick, Jackson, & Bea-

vin, 1967).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필연적으로, 서로에게 지

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연구들에 나

타난 부모-자녀 관계의 양방향성과 지속적인 영향력은 발달

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특히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자녀와의 관계 형성 및 양육 실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인 정서

적 건강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양육 과정과 관련된 심리

적 특성이다. 먼저 부모의 전반적인 정서적 건강은 양육 민

감성과 관련이 있으며, 생애 초기 아동의 발달에 강력한 영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환경과 경험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발달 초기에 아동의 요구에 일관적으

로 반응하고 아동의 정서상태에 민감하며, 공감적인 상호작

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안정애착, 정서조절, 세상

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 형성 등 건강한 사회정서발달의 기초

가 될 뿐만 아니라 발달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Fonagy, 2002; Sroufe, 2005; Grossmann, Grossmann, & 

Waters, 2005).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환경과 애정 어린 

양육은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Music, 2011). 독일의 한 고아원에서, 정서적 돌봄 

없이 냉정하고 처벌적인 훈육만 제공한 교사가 돌본 아이들

은 충분한 영양 공급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애정적인 교사

에게 양육된 아이들에 비해 전반적인 발달이 더 지연되었다

(Widdowson, 1951). 고아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부모 자신이 산후우울증과 같이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회피하거나, 아이의 정서적인 요구

나 신호에 둔감하여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Martins & Gaffan, 2000; Field, 

2002). 이렇듯 부모의 전반적인 정서적 건강과 부모가 제공

하는 정서적 환경이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해 아기

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일관성이 없고 정서적인 반응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 아동은 건강한 애착 형성에 실패하며(Hesse 

& Main, 2000), 이후의 사회정서발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관련이 있

는 부모의 정서적 건강을 살펴보려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행복감, 만족감과 같은 긍정

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이 부정적 정서를 덜 경험한다는 의미

가 아니며, 우울하지 않다고 해서 곧 행복한 것은 아니다

(Bradburn & Noll, 1969). 따라서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루는 능력만큼 긍정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므로(Seligman, 2002), 어머니의 전반적

인 삶의 만족도와 우울 수준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긍정 정서

와 부정 정서가 각각 아동의 발달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

험하게 되는 심리적 특성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

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와 같이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심리적 특성들은 자녀와의 지

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동시에 자녀의 발달

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elsky, 1984).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질적으로 까다롭거나 부정적 정서

반응이 높은 아동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며

(Kim & Choi, 2007; Min & Park, 2012),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영유아기 및 학령기 초기 아동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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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rnic & Greenberg, 1990; Park 

& Jang, 2004). 자녀에 대한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

(Lee & Lee, 2009)와 양육과정에서 느끼는 양육효능감(Kim, 

2011) 등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적응 및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심리적 특성

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매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방향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현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는 한국 아동의 발달수준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규모로 표집된 자료를 이용하

여 0-8세 한국 아동의 발달수준 특성을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특성이 뚜렷이 구분

되는 연령을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3집단으로 나누어 전반적

인 발달 경향을 살펴볼 것이다. 영아(0-2세)와 유아(3-5세)의 

경우에는 표준 발달지표를 근거로 한 발달검사 결과를 통해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등 발달영역별로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학령기 아동(6-8세)은 전반적 발달보다는 학교생

활 및 또래관계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Walker, Ber-

thelsen, & Irving, 2001; Wood, Cowan, & Baker, 2002; 

Sroufe, 2005) 정서행동발달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적 관

계라는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자녀의 발달수준, 특히 사회

정서 발달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수준이 자녀의 사회

정서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어머니

의 심리적 특성은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과 양육관

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생애 초기 정서적 환경의 질은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의 기초를 제공하고, 생애 초기의 건강한 사회정서발달

은 언어 발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Mundy & Burne-

tte, 2005; Winsler, Fernyhough, & Montero, 2009) 이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머니가 제공하

는 정서적 환경과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이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연령별 발달 특성에 적합한 부모교육 및 생애 

초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가족 단위의 중재계획에 대

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

구 목적에 따라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0-8세 아동의 전반적 발달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0-8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어머니

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2-1]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정상/위험군)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

감, 양육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는가?

[2-2]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

육스트레스)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

의 정상 분류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산학

협력 프로젝트인 보령 베이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되

었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먼저 한국리서치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어머니들을 모집하였고(2011년 1-2

월), 이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연구진의 조사도구 개발

과정을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2011년 9-10월). 본 조사 

실시과정 중 다양한 개인적 사유로 인해 탈퇴한 패널에 대해

서는 아동의 연령, 거주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고려하

여 보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조사는 만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보령 베이비

패널 어머니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아동발달검사 및 설문도

구를 웹으로 구성하여 인터넷 조사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사용된 표준화된 아동발달검사(DEP: 영아선별․교육진단

검사, K-CDI: 한국아동발달검사)는 학지사와 연계하여 실시

되었다. 본 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 분포를 고려

한 총 2,188명의 패널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 아동발달

검사 자료에서 결측값을 제외한 총 2,078명의 아동 및 어머

니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아동의 연령별로는 영아(0-2

세) 940명, 유아(3-5세) 654명, 학령기 아동(6-8세) 48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0-8세 아동의 발달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영아기(0-2세), 유아기(3-5세), 학령기(6-8세) 아동을 대상으

로 연령별로 각기 다른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어

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정서적 특성과 양육관련 특성으로 나

누어, 정서적 특성은 삶의 만족도 및 우울의 2가지 요인으로, 

양육관련 특성은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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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각 검사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 (DEP) 

0-2세 영아의 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0-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표준화된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DEP: 

Developmental assessment for the Early intervention 

Program planning)(Chang, Ha, & Seo, 2007)를 실시하였

다. DEP는 대근육 운동기술, 소근육 운동기술, 의사소통, 사

회정서, 인지, 기본생활 영역 등 6개 하위영역 총 34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값이 

영역별 원점수가 되며, 영역별 원점수의 표준점수 및 백분위 

환산표를 이용하여 발달수준을 5단계로 구분한다. 백분위 80

이상일 경우 매우 빠름, 65-80은 빠름, 35-65는 보통, 20-35는 

느림(관찰요망), 20 이하는 매우 느림(2차 전문가 평가 필요)

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한국아동발달검사 (K-CDI) 

3-5세 유아의 발달수준은 한국아동발달검사(K-CDI: Ko-

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를 통해 측정하였다. 

K-CDI는 Ireton(1992)이 개발한 CDI(Child Development In-

ventory)를 Kim and Shin(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15개

월-6세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발달선별검사이다. 총 300

문항이며, 하위영역으로는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운동, 소

근육운동,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숫자 등 8개 영역과 전

체발달 및 문제항목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항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K-CDI는 

2010년 개정판에서 채점 및 결과해석이 온라인화되었으며, 

검사는 부모-보고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는 표준화

된 프로파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각 하위영역 및 전체발달 

검사결과는 정상-경계선-지연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정서행동평가 (SDQ)

6-8세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강점, 난점 질문지(SDQ: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

tionnaire)(Goodman, 1997)를 사용하였다. SDQ는 미국 정신

의학회의 정신건강 관련 진단기준인 DSM-Ⅵ(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와 국제 

질병 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분류학적 개념을 차용하였다. SDQ는 

정서행동발달영역의 문제영역인 정서문제, 품행문제, 과잉

행동/주의력결핍문제, 또래관계문제의 네 가지 난점과 친사

회성이라는 한 가지 강점을 측정하는 5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5문항씩 총 25문항이다. SDQ에서 친사회

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의 총점을 사용하여 아동의 정서행

동문제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아니

다’ 0점, ‘다소 그렇다’ 1점, ‘분명히 그렇다’ 2점으로 채점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문제영역

에 대한 총 점수에 따라 0-11점은 ‘정상(normal)’, 12-15점은 

‘경계선(borderline)’, 16-40점은 ‘위험군(abnormal)’으로 분

류할 수 있다(Goodman, 1999). 정서행동평가 문항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66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4) 삶의 만족도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매우 불만족(1점)

부터 매우 만족(7점)까지 7점 척도로 하여 해당되는 만족도 

수준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5) 우울 

어머니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1차년

도 조사에 사용된 우울 척도(육아정책연구소, 2010)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30일 동안 각 문항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알아보는 총 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화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통해 분석한 우울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90으로 높게 

나타났다.

6) 양육태도 (FIQ-R)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족 영향력 질문지

(FIQ: Family Impact Questionnaire)(Donenberg & Baker, 

1993)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자녀를 비슷한 또래의 다

른 아동과 비교해볼 때 부모로서의 삶과 가족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평정한다. 본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

는 개정된 FIQ-R(총 38문항)이며,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

정적인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느낌과 태

도’ 영역 15문항 중에서 의미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4

점 척도로 점수화되었으며, 부정형 문항은 역산 처리하여 총

점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양육태도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8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7) 양육효능감 (PSOC)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육효능감 척도

(PSOC: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Gibaud- Wall-

ston & Wandersman, 1978)를 사용하였다. PSOC는 인지

적인 차원에서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인 차원에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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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원척도는 총 16문항이나 이 조사에서는 신숙재(1997)가 번

안, 수정한 PSOC를 사용하였으며, 수정된 질문지는 부모로

서의 효능감(9문항)과 부모로서의 좌절 및 불안감(4문항)을 

측정하는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조사의 목

적과 부합되는 5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

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화되었으며, 부정형 1문항은 역산

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양육효능감 문항의 Cronbach's α값은 .69로 양

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8) 양육스트레스 (PDH)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상적 양육

스트레스 질문지(PDH: Parenting Daily Hassles)(Crnic & 

Greenberg, 1990)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20문항으

로, 일상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하

여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스트레스 상황의 

빈도)와 각각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게 느껴지는지(스트레스의 

강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강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는데, 스트레스 강도는 5점 척도로 점

수화하여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0-8세까지 폭넓은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연령별 발달특성 

및 양육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 

공통으로 15문항을 발췌하여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양육스트레스 문

항의 Cronbach's α값은 .89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값을 산출

하였으며,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연

령별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

준(정상/위험군)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 여부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

1)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 아동의 연령 분포를 보면 총 2,078명 중 영아기(0-2

세) 45.2%(940명), 유아기(3-5세) 31.5%(654명), 학령기(6-8

세) 23.3%(484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아가 전체의 

50.7%, 여아가 49.3%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각 연

령별로도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조사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전체의 85.6%가 첫째아인 것으로 나타나 

한 자녀 가정의 비율이 비교적 높고, 어머니의 연령이 대부

분 30대인 것을 고려해볼 때 초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

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평균 초산 연령은 30.1세로 2000년 

27.6세, 2004년 28.8세, 2008년 29.6세에 이어 점점 연령이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30세를 돌파하였다(통계청, 2011). 

2) 연구대상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0세로 30대 부모가 대

부분이었으며 최소 20세에서 최대 47세까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령별로는 전체의 17.5%(371명)가 

30세 이하이며, 31-35세가 48.5%(1030명), 36-40세가 29.1%

(619명), 41세 이상이 4.9%(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전체 63.8%(1,356명)로 가

장 많았으며 취업모는 전체의 33.4%(710명)로 나타났다. 자

녀가 어릴수록 취업모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영아기 자녀의 돌봄 및 양육을 위해 잠시 일을 쉬거나 직장

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취업모들의 경우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사무직이 50.6%(35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취업모 가운데 76.5%(540명)이었다. 가구소득은 전체의 41.5%

(881명)가 201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 (881명)로 가장 높았고, 전체의 19.2%만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대체로 중산층 가정에 속한

다고 할 수 있다. 본 조사가 특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고, 웹상으로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인터넷 활용능력을 어느 정

도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

보를 탐색하고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젊은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코호트별로 어머니들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요약

하면 <Table 2>와 같다.

2. 0-8세 아동의 전반적 발달 경향

1) 영아(0-2세)의 발달 특성

영아선별․교육진단검사(이하 DEP)를 통해 살펴본 0-2

세 영아의 발달수준은 <Table 3>과 같다. 전체발달 및 각 하위



70-8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 17 -

Group 1 (Ages 0-2)

n=953

Group 2 (Ages 3-5)

n=664

Group 3 (Ages 6-8)

n=507

Average age

M(SD)
33.6(4.40) 34.2(3.93) 34.5(3.83)

Education

Below high school 219(23.0) 215(32.4) 181(35.7)

University degree 644(67.6) 413(62.2) 299(59.0)

Graduate school  90( 9.4)  36( 5.4)  27( 5.3)

Employment

status

Housewife 646(67.8) 438(66.0) 330(65.1)

Working mother 307(32.2) 226(34.0) 177(34.9)

Type of work
1)

Professional/Technical  68(22.6)  45(20.0)  39(22.0)

Office job 158(52.5) 125(55.6)  73(41.2)

Sales/Service  30(10.0)  32(14.2)  34(19.2)

Production   3( 1.0)   3( 1.3)   3( 1.7)

Self-employed  25( 8.3)   7( 3.1)  12( 6.8)

Other  17( 5.6)  13( 5.8)  16( 9.1)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2,000,000 won 185(19.6) 128(19.4)  92(18.4)

2,010,000 won - 3,500,000 won 394(41.6) 268(40.6) 219(43.9)

3,510,000 won - 5,000,000 won 264(27.9) 188(28.5) 156(31.3)

more than 5,000,000 won 103(10.9)  76(11.5)  32( 6.4)

1) Missing values were included.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N=2,124 (Unit: frequency, %)

Group 1 (Ages 0-2)

n=940

Group 2 (Ages 3-5)

n=654

Group 3 (Ages 6-8)

n=484

Average Monthly Age 17.2 55.7 90.3

Gender 
Boys 457(48.6) 327(50.0) 269(55.6)

Girls 483(51.4) 327(50.0) 215(44.4)

Birth Order

First 802(85.3) 548(83.7) 428(88.4)

Second 112(11.9) 101(15.5)  50(10.3)

Third  25( 2.7)   3( 0.5)   6( 1.4)

Fourth   1( 0.1)   2( 0.3) -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N=2,078 (Unit: frequency, %)

영역에서 보통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정서

발달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매우빠름’에 속하는 영아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발달 영역에서 ‘매우

빠름’에 속하는 영아가 53.5%(50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빠름’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은 69.5% (653명)에 이르는 것

을 알 수 있다. 2차 전문가의 평가가 요구되는 ‘매우느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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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ain Very slow Slow Normal Fast Very fast Total

General development 102(10.9) 45(4.8) 172(18.3) 211(22.4) 410(43.6) 940(100.0)

Gross motor skill 129(13.7) 51(5.4) 177(18.8) 223(23.7) 360(38.3) 940(100.0)

Fine motor skill 102(12.8) 41(4.4) 159(16.9) 228(24.3) 392(41.7) 940(100.0)

Communication 132(14.0) 99(10.5) 168(17.9) 157(16.7) 384(40.9) 940(100.0)

Socio-emotion 149(15.9) 52(5.5) 213(22.7) 293(31.2) 233(24.8) 940(100.0)

Cognition  81( 8.6) 52(5.5) 154(16.4) 150(16.0) 503(53.5) 940(100.0)

Self-help skill 105(11.2) 70(7.4) 168(17.9) 242(25.7) 355(37.8) 940(100.0)

Table 3. Overall Development of Group 1(Ages 0-2) from DEP (Unit: frequency, %)

Domain Normal
Risk

Total
Borderline Delayed

General development 613(93.7) 13(2.0)  28(4.3) 654(100.0)

Social skill 499(76.3) 21(3.2) 134(20.5) 654(100.0)

Self-help skill 577(88.2) 25(3.8)  52(8.0) 654(100.0)

Gross motor skill 598(91.4) 12(1.8)  44(6.7) 654(100.0)

Fine motor skill 602(92.0) 16(2.4)  36(5.5) 654(100.0)

Expressive language 598(91.4) 16(2.4)  40(6.1) 654(100.0)

Receptive language 597(91.3) 23(3.5)  34(5.2) 654(100.0)

Letter cognition 608(91.6)  8(1.2)  38(5.7) 654(100.0)

Number cognition 605(92.5) 11(1.7)  38(5.8) 654(100.0)

Table 4. Overall Development of Group 2(Ages 3-5) from K-CDI (Unit: frequency, %)

분류된 비율 또한 8.6%(81명)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인지발달

에 대한 부모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작용한 결과이며, 풍부

한 지적 자극이 주어지는 양육환경의 영향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대근육 운동기술, 소근육 운동기술 등 신체발달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빠름’과 ‘매우빠름’에 속하는 영아가 각

각 62.0%(583명), 66.0%(620명)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

나, 점점 빨라지고 있는 영아기 신체발달의 추세를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느림’ 또는 ‘매우느림’으로 분류

된 영아는 대근육 운동기술 19.1%(180명), 소근육 운동기술 

17.2% (143명), 의사소통 24.5%(231명), 사회정서 21.4%(201

명), 인지 14.1%(133명), 기본생활 18.6%(175명), 전체발달수

준 15.7%(1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의사소통 및 사회 

정서발달 영역에서 동일 월령대에 속한 영아에 비하여 발달

이 지연된 영아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매우느림’에 속

한 유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발달 영역은 사회정서발달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발달 영역에서 보인 상당히 빠른 

발달수준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유아(3-5세)의 발달 특성

3-5세 유아의 발달수준은 한국아동발달검사(이하 K- CDI) 

결과를 통해 정상 및 위험군(경계선, 지연)으로 구분하였다. 

전체발달 수준 및 8개 하위영역의 검사 결과는 정상-경계선-

지연 3수준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경계선 및 지

연 수준에 속하는 아동을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Table 4>에서 볼 수 있듯, 각 하위영역에서 약 90% 이

상의 유아가 정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

는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가 23.7%

(155명)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아의 발달 경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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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re 

M(SD)

Developmental level

N(%)

Emotional 

symptoms

Problem 

behavior

Hyperactivity/

Attention 

problems

Peer 

problems

Prosocial 

behavior

Normal

(0-11points)

Borderline

(12-15points)

Risk

(16-40points)
Total

2.41

(1.83)

1.56

(1.32)

3.34

(2.19)

2.32

(1.60)

6.87

(2.00)

331

(68.4)

98

(20.2)

55

(11.4)

484

(100.0)

Table 5. Emotion-behavior Development of Group 3(Ages 6-8) from SDQ

여러 발달 영역 중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 발달이 지연된 영

아의 비율이 높았던 결과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영아기에 의사소통발달에서 지연된 영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유아기에는 표현언어 및 언어이해발달에서 

각각 91.4%(598명), 91.3%(597명) 이상이 정상발달로 분류

된 것을 볼 때, 초기 언어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

인 유아기에 대부분이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이루게 되는 것

으로 보인다. 

3) 학령기 아동(6-8세)의 정서․행동발달 특성

6-8세 학령기 아동의 발달은 각 영역별 특성보다는 초기 

발달영역 중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및 또래적응과 가장 관련

이 높은 정서행동발달(Sroufe, 2005)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

았다. 아동의 문제행동 및 친사회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서행

동발달수준을 평가하는 강점․난점 질문지(이하 SDQ) 결과

를 통해 정상, 경계선, 위험군의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하위영역별 SDQ 결과의 원점수를 살펴보면 친사회성 점

수의 평균이 6.87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행동영역에서는 

과잉행동/주의력결핍문제의 평균이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5>에서 알 수 있듯이 친사회성 점수가 다른 

문제영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은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어머니들이 문제영역에 비해 친사회성이라는 강점

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학 후 

학교에 적응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친사회

성이라는 강점은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정서행동발달과 긍

정적인 적응을 도울 수 있다. 한편 문제행동영역 총점에 따른 

발달수준 분류를 살펴보면, 발달수준을 정상과 위험군으로 

분류해본 결과, <Table 5>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정상에 속

하는 아동 68.4%(331명), 경계선에 속하는 아동 20.2%(98명)

이었고,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도 11.4%(55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계선 및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이 전체의 

31.4%(153명)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의 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던 0-8세 아동의 발달 양상을 보면 영유

아기에는 전반적으로 신체 및 인지 영역에서 비교적 빠른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아동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해 정

서 및 사회성 관련 영역에서는 현저히 높은 비율의 영유아가 

발달 지연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령기의 

정서행동문제가 경계선 및 위험군에 분류되는 아동이 31.4%

에 이르는 것과도 연결된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어머

니의 심리적 특성이 상호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각 연

령별로 발달이 정상 및 위험군으로 분류된 각 집단 간에 어

머니의 심리적 특성(정서적 특성 및 양육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영아(0-2세)의 발달수준은 DEP의 

사회정서발달 분류 중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는 ‘느림’ 및 2차 

전문가 평가가 필요한 ‘매우느림’에 속한 경우를 위험군으로 

분류하였고, ‘보통’, ‘빠름’, ‘매우빠름’에 분류된 나머지 경우

를 정상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유아(3-5세)는 K-CDI 사

회성 발달수준이 ‘경계선’ 및 ‘지연’에 속하는 유아를 위험군

으로, 학령기 아동(6-8세)은 SDQ 정서행동평가 결과 ‘경계선’ 

및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를 위험군에 포함시켜 정상으로 

분류된 아동 집단과 각각 비교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리

적 특성 변인들이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

류되는 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어머

니의 심리적 특성은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

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각 변인들은 척도가 모두 다른 것을 고려하여 

평균 0, 표준편차 1인 Z점수로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

1)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 분류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차이

각 연령별로 사회정서 발달검사 결과 발달수준이 정상 및 

위험군으로 분류된 아동 집단 간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즉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관련 특성(양육태

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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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Variables
Developmental level

M(SD)
t

1

(Ages 0-2)

N=940

Normal

(n=739)

Risk

(n=201)

Emotional
Life satisfaction .08(1.00) -.03(1.04)  1.35

Depression -.05(1.00) .08(1.06) -1.56

Parenting

Parenting attitude .24( .94) -.02(1.00)  3.51***

Parenting efficacy .20( .97) -.05(1.10)  2.99**

Parenting stress .21(1.02) .36( .99) -1.85  

2

(Ages 3-5)

N=654

Normal

(n=499)

Risk

(n=155)

Emotional
Life satisfaction .00( .10) -.20( .10) 2.15*

Depression -.03( .96) .32(1.03) -3.89***

Parenting

Parenting attitude -.01( .94) -.49(1.17)  4.66***

Parenting efficacy -.02( .97) -.46(1.11)  4.75***

Parenting stress -.13( .94) .11( .97) -2.77**

3

(Ages 6-8)

N=484

Normal

(n=331)

Risk

(n=153)

Emotional
Life satisfaction .20( .85) -.54(1.06)  7.47***

Depression -.31( .84) .56(1.03) -9.07***

Parenting

Parenting attitude .14( .88) -.86( .88) 11.57***

Parenting efficacy .12( .81) -.60( .96)  8.03***

Parenting stress -.60( .77) .09( .96) -7.80***

*p < .05, **p < .01, ***p < .001

Table 6. T-test : Differences of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by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al Level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영아의 경우, DEP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

류된 영아의 어머니와 위험군에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는 양

육관련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

보면 정상군 어머니(M=.24, SD=.94)는 위험군 어머니(M=-.02, 

SD=1.00)에 비해 양육태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t=3.51, p<

.001), 양육효능감 또한 정상군 어머니(M=.20, SD=.97)가 위

험군 어머니(M=-.05, SD=1.10)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99, p<.01).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

(M=.36, SD=.99)가 정상군 어머니(M=.21, SD=1.02)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즉,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영아의 어머니보다 더욱 긍정

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효능감도 더 높았다. 

양육스트레스에서는 두 어머니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는 않았으나 다른 연령대의 어머니들에 비해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대처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에서는 정상

군과 위험군 어머니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유아, 학령기 아동의 경우에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

달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유아의 경우 K-CDI 사회성 발달수준

이 정상으로 분류된 유아의 어머니와 위험군에 분류된 유아

의 어머니는 정서적 특성 및 양육관련 특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특성의 하위 요인인 삶의 만

족도는 정상군 어머니(M=.00, SD=.10)가 위험군 어머니에 비

해(M=-.20, SD=.10) 유의하게 더 높았고(t=2.15, p<.05), 우

울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M=.32, SD=1.03)가 정상군 어머니

(M=-.03, SD=.96)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3.89, p<.001). 

양육관련 특성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양육태도에서는 정

상군 어머니(M=-.01, SD=.94)가 위험군 어머니(M=-.49, SD=

1.17)보다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t=4.66, p<.001), 양육효

능감 또한 정상군 어머니(M=-.02, SD=.97)가 위험군 어머니

(M=-.46, SD=1.11)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t=4.75, p<.001). 반면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

(M=.11, SD=.97)가 정상군 어머니(M=-.13, SD=.94)보다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t=-2.77, p<.01). 

즉, 사회성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된 유아의 어머니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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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1 (Ages 0-2)

N=940

Group 2 (Ages 3-5)

N=654

Group 3 (Ages 6-8)

N=484

B(SE) Exp(B) B(SE) Exp(B) B(SE) Exp(B)

Life satisfaction -.04(.10)  .97  -.14(.12) 1.15  .28(.14)*  .76

Depression  .08(.11) 1.09  -.15(.13) 1.16  -.34(.15)* 1.41

Parenting attitude  .26(.13)* 1.29  .32(.14)*  .73  .72(.16)***  .49

Parenting efficacy  .15(.11) 1.16  .22(.12)  .80  .38(.15)*  .69

Parenting stress -.11(.10)  .99  .01(.12)  .99  -.32(.15)* 1.38

(Constant)  1.26(.09)*** 3.54  1.31(.10)***  .27  1.10(.15)***  .33

-2LL= 960.95

X
2
=14.74(p<.05), df=5

-2LL= 684.70

X
2
=31.56(p<.001), df=5

-2LL= 451.10

X
2
=152.84(p<.001), df=5

*p < .05, **p < .01, ***p < .001

Table 7. Logistic Regression :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Variables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al 

Level (Normal)

험군에 분류된 유아의 어머니보다 삶의 만족도는 더 높고 우

울감은 덜 느끼며,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고 

양육효능감도 더 높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었

다.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평가 결과 정상으로 분류된 아동

의 어머니와 위험군에 분류된 아동의 어머니는 정서적 특성 

및 양육관련 특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정서적 특성의 하위 요인인 삶의 만족도는 정상군 어머니

(M=.20, SD=.85)가 위험군 어머니(M=-.54, SD=1.06)에 비

해 유의하게 더 높았고(t=7.47, p<.001), 우울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M=.56, SD=1.03)가 정상군 어머니(M=-.31, SD=.84)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9.07, p<.001). 양육관련 특성의 

하위 요인들을 살펴보면, 양육태도에서는 정상군 어머니

(M=.14, SD=88)가 위험군 어머니(M=-.86, SD=.88)보다 점

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t=11.57, p<.001), 양육효능감 또한 

정상군 어머니(M=.12, SD=.81)가 위험군 어머니(M=-.60, 

SD=.96)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t=8.03, 

p<.001). 반면 양육스트레스 점수는 위험군 어머니(M=.09, 

SD=.96)가 정상군 어머니(M=-.60, SD=.77)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7.80, p<.001). 즉, 정서행동평가 결과 정상으로 

분류된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는 위험군에 분류된 아동의 어

머니보다 삶의 만족도는 더 높고 우울감은 덜 느끼며, 양육

행동에 있어서도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고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느끼며 양육스트레스는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부터 학령기까지 0-8세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 및 긍정적인 양육 행동은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 분류에 있어서 어머니의 심리

적 특성, 즉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 및 양육관련 특

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의 5개 하

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아동의 발달수준 분류(정상/위험

군)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영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를 설명한다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2=14.74, p<.05). 개별 변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 우울, 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 중 중 양육태도(B=.26, p<.05)만이 유의하게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아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영아의 

DEP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아

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에도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자녀의 사회성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를 설명한다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는데( 2=31.56, p<.001), 개별 변인들 중 양육태도만

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32, 

p<.05). 유아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양

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유아의 K-CDI 사회성 발달수준

이 정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수

준이 정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우울, 양육태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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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의해 아동의 정서행동발달의 

정상 분류 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2=152.84, p<.001). 개별 변인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어머니의 정서적 특성인 삶의 만족도(B=.28, p<.05)와 우울

(B=-.34, p<.05), 그리고 양육관련 특성인 양육태도(B=.72, 

p<.001), 양육효능감(B=.38, p<.05), 양육스트레스(B=-.32, 

p<.05) 모두 정상 분류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 

수준은 낮으며, 자녀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

고 있고,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느끼며, 양육스트레스는 덜 

받을수록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평가 결과 정상으로 분류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전 연령에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태도

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 여부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문제에 있

어서 어머니의 정서적 건강 및 긍정적인 양육태도, 양육효능

감 및 양육스트레스의 정도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

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발달검사를 통해 한국 아동의 전

반적 발달 특성을 파악하고자 만 0~8세 아동 2,078명의 발달

검사 결과를 살펴보았으며, 아동의 발달수준과 어머니의 심

리적 특성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아와 유아 모두 인지 및 신체발달 영역에서 동일 

연령대에 비해 빠른 발달수준을 나타내었다. 영아(0-2세)의 

경우 영역별 발달수준이 보통 이상(보통, 빠름, 매우빠름)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 하위영역별로 60%이상인 것으로 나타

나 동일 연령대의 영아에 비해 발달이 빠른 영아의 비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지 및 소근육운동 발달에

서 ‘매우빠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영아기 때부터 충분

한 인지적 자극 및 다양한 놀잇감을 통해 학습의 기회가 주

어지는 최근의 양육환경과, 한 자녀에게 집중되는 교육 투자

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

아(3-5세)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신체(대근육/

소근육운동), 언어(표현언어, 언어이해), 인지(글자, 숫자) 등

의 발달영역에서 모두 90% 이상의 유아가 정상 범주에 해당

하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

이 본 연구대상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이 동일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 자료는 웹 형식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통해 인터

넷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어머니들은 1시간 이상 걸리

는 긴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들은 대체로 중산층에 속하며 건강한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

심이 많고 인터넷 활용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젊은 어머니들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패널 자료는 어린 자녀를 키

우는 최근 젊은 부모들의 양육문화를 고려해볼 때 대표성을 

띠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이 한 명, 많아야 두 명

의 자녀에게 가능한 한 최상의 양육환경을 제공해주고자 함

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오늘날 더욱 신뢰로운 양육정보 출처

는 바로 인터넷이다. 한 연구에서 영아기 및 걸음마기 자녀

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정보 습득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한 

자녀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들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

니들보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으며, 두 자

녀 이상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주로 이전 양육경험을 통해 정

보를 얻는데 이전 양육경험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양육정보

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신뢰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Lee & Lee, 2010). 자녀 양육의 정보자원으로

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도는 한국 부모가 미국 부모보다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uh, 2004). 신뢰로운 양육정보

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머니는 아

동의 발달에 관심이 높고 발달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신체적, 

지적 자극 및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으므로, 아동의 신체 및 

언어, 인지 발달에 있어서 비교적 빠른 수준의 발달을 보이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영아와 유아 모두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관련 영

역에서 발달 지연 및 위험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영아의 경우 옹알이, 말하기와 듣기, 이

해하기 등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기술을 측정하는 의사소

통 발달 영역에서 ‘느림’과 ‘매우느림’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또래 상호작

용, 자아개념, 다양한 감정표현 등을 측정하는 사회정서 발

달 영역에서는 ‘느림’과 ‘매우느림’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인지 발달 영역과 비교해보면 ‘매

우빠름’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유아의 K-CDI 결과 사회성 발달수준은 기타 발달영역들에 

비해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아동패널조사(2010)에서 K-ASQ

를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 발달수준을 살펴본 결과, 위험발달

군 5.5%, 의심발달군 12.3%로 다른 발달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영아기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영아의 발달수준에 따라서만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영아와 어머니 모두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필요한 발달 영역이다. 영아기에는 언어로 자신의 요구와 생

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하는 데 필

요한 영아의 미묘한 신호를 어머니가 적절하게 포착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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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울 수 있다. 그리고 주양육자 1인과 주로 상호작용이 이루

어져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된 발달 시기상의 특성으

로 인해 영아의 의사소통 및 사회성 발달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아기에 부모가 기

대하는 의사소통, 즉 언어 발달 수준은 다른 발달 영역에 비

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발달 지연으로 분류된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아기에는 의사소통 발달 영역에서 발달 지연 비

율이 비교적 높았지만 유아기에 언어 발달 영역에서 90% 이

상이 정상군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성장함에 따라 언어발

달이 급격히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발달 궤적을 찾아가게 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유아는 끊임없는 언어

적 자극과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들을 

접하게 되면서 급격한 언어발달을 보인다. 특히 이 시기는 

급격히 이루어지는 대뇌 발달과 맞물려 인지발달에 있어서

도 중요한 시기이며(Garon, Bryson, & Smith, 2008), 인지

발달과 함께 생후 18-24개월 이후부터 어휘 폭발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용가능한 어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언어학습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Lenneberg, 1967; Jang, 2004). 

반면 영아기에 발달 지연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사회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유아기에도 마찬가지로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볼 

때, 인지 및 언어발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및 

아동을 둘러싼 미디어환경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아동의 발달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다른 발달 영역과의 비교보다는 각각의 영역이 개별 변인으

로 다루어졌고 제한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

로(Rhee, 2000), 전반적 발달 검사를 통해 다른 발달 영역들

과의 비교를 통해 발달 수준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발달검

사 도구인 K-CDI에서 사회성 영역은 개별적 상호작용뿐 아

니라 집단 참여 상황에서 부모, 아동, 다른 성인과의 상호작

용 발달을 측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아동은 외동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 과거와는 달리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비율이 늘고 있고, 취업모의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좀 더 일찍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이라는 구조화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양육환경의 변화는 다른 어떤 

발달 영역보다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셋째,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경향은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평가 결과 경계선 및 위험군에 속하는 아동의 비율

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관련지어 해석해볼 수 있다. 학령

기 아동의 어머니들은 친사회성이라는 강점에 더 높은 비중

을 두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점수는 친사회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의

미하는 사회성과 관련된 품행문제, 또래관계문제 등을 포함

하는 정서행동문제 평가 결과 위험군(경계선 포함)에 분류된 

아동이 30% 이상이었다. 정서행동문제 하위영역 중에서는 

과잉행동/주의력결핍문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국 규모로 실시된 한국아동발달현황조사(Rhee et 

al., 2002)에서 부모가 응답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

상 부적응 문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항목이 ‘집중

력 부족’이었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학령기 아동

의 정서행동문제 중에서 과잉행동/주의력결핍문제의 점수

가 비교적 높은 것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국내 역학조사 결과 소아정신과 관련 질환 가운데 가장 높은 

유병률(6-8%)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주의력 및 과잉행동

과 관련된 문제는 취학 후 구조화된 일과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욱 눈에 띄는 문

제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

한 부모의 요구나 기대가 매우 높아 자녀가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넷째,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정상/위

험군)에 따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정상에 속하는 아동의 어머니

들이 정서적으로 더욱 건강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 및 양육

효능감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스트레스는 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영아기에서 학령기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즉 정서적 특성(삶의 

만족도, 우울)과 양육관련 특성(양육태도, 양육효능감, 양육

스트레스)은 특히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수준의 정상 

분류 여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추가 분석 실시 결과 전 연령에서 어

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취업여부, 교육수준, 그리고 소

득수준에 따라서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볼 때,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력

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과들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로 갈

수록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변

인들에 있어서 더 큰 차이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변인들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사

회정서 발달수준에 더욱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부모-자녀 관계가 지속적으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서 서로 필연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된다는 양방향적 관점(De Mol & Buysse, 2008)을 뒷받

침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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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를 통해 한국의 만 0-8세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경

향을 알아보았고, 이후의 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동일 연령대 

아동들과의 비교가 가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영․유

아의 사회정서 발달, 나아가 학령기 아동의 품행문제, 또래

관계 문제 등 사회성과 관련된 정서행동문제 영역에서 발달 

지연 및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동의 양육 및 교

육 환경에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부모교육과 발달적 중재

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수준에 따

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며, 동시에 어머니

의 심리적 특성들은 특히 학령기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수준

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아동의 발달에 있어

서 아동 개인에 대한 중재뿐만 아니라 어머니 및 가족에 대

한 심리적 지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양육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발달 중재

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보다 부부관계 상

담을 받는 것이 자녀의 발달에도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

왔다(Cowan & Cowan, 2003).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

회정서 발달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각 연령별로 다른 발달검

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아는 DEP의 사회정서 영역, 유아

는 K-CDI의 사회성 영역, 학령기 아동은 SDQ의 정서행동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이 3가지 검사도구들

은 각각 표준화된 규준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발달수준을 정

상 및 위험군(또는 지연)으로 분류해주어 집단 간 비교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DEP와 K-CDI는 중립적인 문

항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반면 SDQ는 문

제행동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어머니 

응답에서 편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하기 때문에 자녀의 문제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은 어머

니에게 실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으며, 정

상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라고 생

각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 학령기 아동의 문제행동영역의 

평가에 있어서는 각 아동의 어머니가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성향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

동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자녀의 문제행동에 좀 더 관대

한 어머니와 문제행동에 엄격한 어머니의 응답은 서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SDQ의 문제행동영역은 정서 및 

사회성과 관련된 문항들뿐만 아니라 집중력 및 품행문제 등

과 관련된 문항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들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

반적으로 지연 또는 위험군의 비율이 높았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에 대하여 동일한 개념을 측

정하는 검사도구를 사용하고 문제항목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애착, 

공감, 마음이론 등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이 높은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과 아동의 발달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매개효과 및 중재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아동의 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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